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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퇴해 가는 우주쇠퇴해 가는 우주

세속 과학에서 지배적인 철학은 유물론(또는 자연주의)이다. 자연 혹은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는

전부라는 이 관점은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. 과학 법칙들은

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이 시작을 가졌어야 함을 보여 준다. 따라서 자연계를 만든 초자연적 존재

가 없다고 가정한다면, 남는 유일한 선택지는 자연이 자신의 과정과 속성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

냈다는 주장뿐이다.

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‘진화’의 핵심이다. 그것은 단순히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

더 깊은 문제이다. 세속 생물학자들은 생명체에 존재하는 놀라운 복잡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

더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작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, (신)다윈주의를 즉시 버릴 것이다.

유물론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

아무도 이 세계가 완전히 기능하는 상태로 갑자기 ‘툭’ 하고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

다. 따라서 자연주의적 ‘무(無)에서 자연으로’의 발전 과정은 복잡한 것들이 더 단순한 것들로부터



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. 그러므로 자기 창조라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그럴듯해

보이려면 단순한 시작이 필수적이다. 이에 따라 자연주의적 진화 이론들은 가장 단순한 화학 원소

인 수소로부터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.

이러한 모든 이론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우리가 어디를 보든 단순한 것이 점점 더 복잡한

것으로 변해 가는 모습이 관찰되는 것이다. 따라서 이에 반하는 관측 결과들은 반드시 다른 방식

으로 설명되어야 한다. 예를 들어 우리는 별들이 핵연료를 소모하며 서서히 죽어 가고, 일부는 생

애의 마지막에 폭발하는 모습을 본다. 이에 대한 ‘설명’은 무엇인가?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

발전하는 과정은 오래전에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.

사실 열역학 법칙들은 우주 전체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, 더 무질서해지며, 더 균일한 상태로 변할

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. 따라서 결국에는 완전히 ‘죽은’ 상태에 이르게 된다. (물론 우주가 실제

로 존재하는 전부라면,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개입이 없다면 말이다.) 우주가 결국

열적 죽음(heat death)이라 불리는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. 그 상태

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일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된다.(1)

이처럼 끊임없이 진행되는 하향적 경향은 우주가 점점 더 발전해 왔다는 이른바 ‘우주 진화’의 상승

적 방향성과 모순된다. 이 모순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은 과거에는 이러한 법칙들이 오늘날과 다르

게 작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.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과학을 버리고 맹목적인 믿음의

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.

2025년 말, 유럽우주국(European Space Agency)의 두 우주망원경이 수집한 200만 개 은하의 성간

먼지(stardust) 열에 대한 상세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. 물론 이 자료로부터 도출된 해석은 시

간과 별의 형성에 관한 진화론적 가정들에 기초하고 있었다. 그 결론은 무엇이었는가? 지난 약

‘100억 년’ 동안 우주는 전반적으로 계속 식어 왔으며, 점점 쇠퇴해 왔다는 것이었다.

요컨대, 한 기사가 말한 것처럼 “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내리막길뿐이다.”(2) 이는 완전한 기능을

갖춘 상태로 창조된 우주가 결국 “옷과 같이 변할”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(히브리서

1:10~12)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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